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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논문은 신채호와 이광수의 문학에 현상된 인물유형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주의 담론 양상이 어떻게 전개·변용되는가의 단초를 추적해 보는 것이다. 작가가 형상한 인물들은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거나 담론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종국에는 민족의 개조를 지향하고 민족구성원이 근대의 ‘대중’으로 나아간다. 반면 신채호 소설의 인물들은 민족 개인의 각성으로 나아가 종국에는 ‘민중’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인다. 민족의 개조를 일괄하고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전환되는가? 소설에서만 본다면 신채호의 근대는 민족이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이 근대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고 이광수의 근대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은 개조하고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대상이었다. 근대에 대한 이 두 개의 다른 인식은 민족에 대한 형상도 다르게 규정된다. 신채호의 민족은 내면의 각성을 통하여 민족의 대통합과 주권을 되찾는 대상이지만 이광수의 민족은 낡은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근대국가로 개조되는 것이었다.

          인물들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형상화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 내재된 인물의 형상이 결국에는 철저한 국가독립의 민족주의로, 혹은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면 이 두 작가의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광수는 민족을 외적인 것에서 신채호는 내적인 것에서 형상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초록
          
        

        
          This paper is to track how the shape of the nationalist discourse unfolds through the type of characters developed in the fictions of Shin, chaeho and Lee, kwangsu. Characters in authors play a role in representing or discussing the writer’s thoughts. Lee’s nationalist views ultimately lead to national transformation and the nation’s members move toward the modern age.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s of Shin’s fictions start from the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 and eventually move toward the people’s resistance. In the fiction, Shin’s modernism was to embrace the subject of self-reliance, Lee’s modernism was to be transformed and disposed of by the old things the people of modern times had to do. It is true that the characters are shaped by the author’s consciousness. However, these two writer’s thoughts of the people are noteworthy if the figure in author’s consciousness is ultimately converted into a nationalist of independence, or toward a nationalist, which is oriented towards the eventual oneness of Japan and Korean. In this regard, Lee may have tried to form an image from outer part of the nation, Shin to form an image from inner part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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